
최후의
 보루

독서 찍기방법론

출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답이될 가능성이 
높을 수 밖에 없는답을 도출한다

백구름



서두

최후의 보루는 

도저히 선지를 판단할 수 없을때

시간이얼마남지않아 문제를 찍어야할때 

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. 

또한 100% 맞지도 않습니다.

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논증을 거치지 않은 채 

사용하시는 것은 독이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길 

바랍니다.



주제0: 출제의 원리 생각하기

주제1: 선지 개수세기

주제2: 같은말 잡기

주제3: 범주의 상대적 크기 비교

주제4: 선지의 복잡성 비교

주제5: 거시적 범주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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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후의 보루는 논리없이 그냥 찍는 방법이 아니다
독서는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정해져 있다. 한 지문에 대해서 수능 강사, 
학교 선생님에게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모두 똑같은 부분이 중요
하다고 할 것이다. 
시험은 중요한 부분을 잘 이해했는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
보다 중요한 부분을 낼 수 밖에 없다. 논술 시험에서는 빈칸을 뚫어 물어보면 
되지만 5지선다 객관식으로 구성되어있는 수능은 중요한 부분을 정답으로 구
성할 수 밖에 없다. 
우리는 이 점을 노리는것이다.
앞으로 5개의 유형을 통해 중요한 부분을 고르는 방법을 배워볼 것이다.

이 5개의 유형이 그 어떤 방법보다 시간이 부족하여 선지를 논증할 수 없을때 
빠르게 판단하여 문제를 맞힐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확신한다.

주제0 : 출제의 원리 생각하기


